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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6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
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
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
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0만 명(40.1%)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7만 명(20.5%),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3만 명(19.7%)이다.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4만 명을 정규직 30
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2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0만 명
(46.4%),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5만 명(32.7%)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5만 
명(13.7%)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42.2%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7%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33.0%
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넷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8.0%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6%)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7.4%)보다 4배 많다. 특히 현대중공업, GS, 포스코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
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
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90만 명(40.1%)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
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
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
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
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
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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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6년 3월 현재) -

1. 전  체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15년 3월 3,233개소로 291

개소 증가했고, 2016년 3월에는 3,464개소로 다시 231개소 증가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
는 노동자도 2014년 436만 명, 2015년 459만 명, 2016년 47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정규직은 274만 명에서 284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
은 162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28만 명 증가했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22만 명 증가했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 명에서 93
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37.3%에서 40.1%로 2.8%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7.2%에서 20.5%로 3.3%p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20.0%에서 19.7%로 
0.3%p 감소했다.

[그림 1]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천 명) [그림 2]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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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업
수
(개)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규
모

2014년 3월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2015년 3월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2016년 3월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증
감

2014-15년 291 235 43 192 148 170 45   2.2   
2.3   2.9 0.0

2015-16년 231 144 58 85 71 58 13 0.6 1.0 0.7 -0.3
2014-16년 522 379 101 277 219 228 58 2.8 3.3 3.6 -0.3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각년도

[표 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성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남자 3,100 1,900 1,200 528 510 672 38.7 17.0 16.5 21.7 
여자 1,636 936 700 441 390 259 42.8 27.0 23.8 15.8 
전체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표 2] 성별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현재)

2. 남  녀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31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20만 명(38.7%)이

다. 남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67만 명(21.7%)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53만 명(17.0%)
보다 많다. 여성 노동자 164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70만 명(42.8%)이다. 직접고용 비정
규직은 44만 명(27.0%)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26만 명(15.8%)보다 많다.

[그림 3] 성별 노동자 구성(천 명) [그림 4] 성별 비정규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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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전체 노동자 기준)

기업 수
(개)

노동자 
수(천 명)

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300인 미만  300   60   34   25 22 21  3 42.2 37.7 35.7 4.5 
300-499인 1,126 443 312 131  114  109 17 29.5 25.7 24.7 3.7 
500-999인 1,145 792 490 301  233  227 68 38.0 29.4 28.7 8.6 

1000-4999인 745 1,425 827 598  367  357  232 42.0 25.7 25.1 16.3 
5000-9999인   89 611 359 252  105 82  147 41.3 17.2 13.4 24.1 
1만 인 이상   59 1,407 813 593  128  103  465 42.2 9.1 7.3 33.0 

전규모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300인 이상 3,164 4,677 2,802 1,875  947  879  929 40.1 20.2 18.8 19.9 

3. 규  모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는 300인 미만 기업(300개소 6만 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
이 높다. 즉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 인 이상 거
대기업은 42.2%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7%인데 1만 인 이상 거대
기업은 33.0%다. 이에 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500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
(29.4%)을 정점으로 1만 인 이상 거대기업(9.1%)까지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아진다. 거대기
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그림 5]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그림 6] 기업규모별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표 3]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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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  업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6.9%)과 부동산임대업(70.7%), 숙박음식점업(64.3%), 사업시설

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53.6%), 교육서비스업(47.4%)에서 높고, 하수환경복원업(15.4%), 
전기가스수도사업(13.8%), 국제외국기관(0.4%)에서 낮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부동산임대업(54.9%),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0.1%), 
숙박음식점업(47.3%), 교육서비스업(38.4%)에서 높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
(44.5%), 제조업(24.4%), 운수업(22.7%), 도소매업(22.6%)에서 높다. 

[그림7]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2016년 3월, %)

[그림 8]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2016년 3월, %)

[그림 9]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2016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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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분류)
기업
수
(개)

노동
자수
(천 
명)

정규
직수
(천 
명)

비정규직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광업     1     1     1     0  0  0  0 24.2   4.0  4.0 20.2 
제조업 922 1,566 1,134 432 50 49  381 27.6 3.2 3.1 24.4 

전기가스수도사업   10     7     6     1  0  0  1 13.8 4.8 4.8 9.0 
하수환경복원업     5     3     3     1  0  0  0 15.4 14.2 13.8 1.2 

건설업 376 474 109 365  154  151  211 76.9 32.4 31.8 44.5 
(생산자서비스업) 1,075 1,195 659 536  427  416  109 44.8 35.7 34.8 9.1 

금융보험업 145 320 230   90 31 30 59 28.2 9.6 9.4 18.6 
부동산임대업   94 103   30   73 56 56 16 70.7 54.9 54.8 15.8 

전문과학기술서비 156 130 101   29 18 18 10 22.0 14.0 13.9 8.0
사업시설관리 680 642 298 344  321  311 23 53.6 50.1 48.5 3.5 
(유통서비스업) 542 844 560 284  118 93  166 33.6 14.0 11.0 19.6 

도소매업 214 406 240 166 74 60  92 40.9 18.3 14.8 22.6 
운수업 172 211 144   67 19 18 48 31.6 8.9 8.8 22.7 

출판영상방송통신 156 227 176   51 25 14 26 22.6 11.2 6.2 11.4 
(개인서비스업) 151 233 104 129 96 70 32 55.2 41.4 30.2 13.9 
숙박음식점업   77 163   58 105 77 52 28 64.3 47.3 31.6 17.0 

예술스포츠여가   18   11     8     3  2  2  1 26.9 17.7 17.6 9.1 
협회단체수리기타   56   59   38   21 17 17  4 35.4 29.2 28.4 6.2 

(사회서비스업) 382 413 259 154  123 120 31 37.3 29.7 29.1 7.6 
공공행정국방     6   19   13     6  4   4   2 33.4 21.6 21.5 11.8
교육 서비스업 128 200 105   95 77 77   18 47.4 38.4 38.2 9.0 
보건업사회복지 246 184 132   53 41 40 11 28.6 22.5 21.5 6.1 
국제외국기관     2   10   10     0  0  0   0 0.4 0.4 0.4   0.0 

전산업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표4]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대분류 기준)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은 조선(68.5%), 철강금속(40.4%), 음식료(27.4%), 화학물
질(26.4%), 전기장비(21.1%), 기타(20.3%), 기계및장비(19.7%), 자동차및트레일러(18.9%),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17.0%), 섬유의복가죽(15.0%) 순이다.

제조업은 모든 업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특히 조선(66.5%)과 철강금속(38.4%)에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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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제조업 업종)

노동
자수
(천 
명)

정규
직수
(천 
명)

비정규직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음식료 129   94   35    8    9 27 27.4   6.5 7.0 20.9 
섬유의복가죽   27   23    4 1 1 3 15.0   3.9   3.7 11.1 
화학물질 121   89   32 4 4 28 26.4   3.3   3.3 23.1 
철강금속   99   59   40 2 2 38 40.4   2.0   2.0 38.4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 396 329   67 6 6 61 17.0   1.6   1.5 15.4 
전기장비   38   29    8 2 2 6 21.1   5.3   5.3 15.8 
기계 및 장비   61   49   12 4 4 8 19.7   6.6   6.6 1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260 211   49 7 7 42 18.9   2.7   2.7 16.2 
조 선 197   62 135 4 4 131 68.5   2.0   2.0 66.5
기 타 237 189   48   11   11 37 20.3   4.7   4.6 15.6 
제조업 1,566 1,134 431 50 49  381 27.6 3.2 3.1 24.4 

[그림 10]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 [그림 11] 제조업 업종별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표5]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중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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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기업 수
(개)

노동자 
수(천 명)

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서울 1,650 2,726 1,607 1,120  625  572  495 41.1 22.9 21.0 18.1 
부산 212 160   91   69 45 44 24 43.2 28.3 27.4 14.9 
대구   90   84   46   38 31 30  7 45.2 36.5 35.9 8.7 
인천 131 145   92   53 23 23 29 36.5 16.2 16.1 20.3 
광주   62   52   31   21 14 14  7 40.9 27.4 27.2 13.5 
대전   80   85   54   31 23 21  8 36.7 27.3 25.1 9.4 
울산   62 131   52   79 14 14 65 60.3 10.8 10.7 49.5 
세종   14     9     5     4  2  2  1 39.4 25.8 25.8 13.6 
경기 576 728 501 227  114  105  113 31.2 15.7 14.5 15.5
강원   43   34   22   11  7  6  5 34.2 19.4 18.8 14.8 
충남   92   75   54   21 12 11 10 28.6 15.4 15.2 13.2 
충북   68   49   35   14  9  9  5 28.1 18.0 17.4 10.1 
전남   53   50   20   30 10  9 21 60.6 19.5 19.0 41.1 
전북   49   38   26   12  6  6  6 32.1 16.1 16.0 16.0 
경남 139 228 114 114 14 14 101 50.1 6.1 6.0 44.1 
경북 117 127   78   49 15 15 33 38.6 12.2 12.0 26.4 
제주   26   15   10     6  4  3  2 38.2 27.9 21.7 10.3 

전지역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5. 시  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60.6%)과 울산(60.3%), 경

남(50.1%)이고, 가장 낮은 곳은 충남(28.6%)과 충북(28.1%)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은 울산(49.5%)과 경남(44.1%), 전남(41.1%)이 가장 높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대구
(36.5%)가 가장 높다.

[그림 12] 시도별 비정규직 비율(2016년 3월, %)

[표7]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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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 기업
수(개)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수(천 명) 비정규직 구성(%)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고
용

0% 229 111 111 0 0 0 0 0.0 0.0 0.0 0.0
10% 미만 792 612 582   31 17 14 14 5.0 2.8 2.4   2.2 

10-20%미만 479 784 667 118 45 40 73 15.0 5.7 5.1 9.3 
20-30%미만 406 736 558 178 58 56 120 24.1 7.9 7.6 16.2 
30-40%미만 270 493 325 168 73 67 95 34.1 14.8 13.5 19.3 
40-50%미만 203 311 173 137 65 56 72 44.2 20.9 18.2 23.3 
50-60%미만 193 327 148 179 88 79 91 54.8 26.9 24.3 27.9 
60-70%미만 168 391 135 256 77 75 178 65.4 19.8 19.2 45.7 
70-80%미만 136 371   92 279 114 94 165 75.2 30.6 25.3 44.5
80-90%미만 126 202   30 172 92 81 79 85.0 45.7 39.9 39.3 
90-100%미만 433 390   15 375  3  3   43 96.1 85.1 84.5 11.0 

100%   19     9     0   9  8  8  0 100 98.9 95.4 1.1 

전체 3,464 4,737 2,836 1,90
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
전체 3,464개 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229개(6.6%)

고, 10% 미만 사용하는 기업이 792개(22.9%)다. 100%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기업은 19개
(0.6%)고, 9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452개(13.1%)다.  
[그림 13] 비정규직 사용 비율 기업분포(%) [그림 14] 비정규직 사용 비율 노동자분포

  
[표8]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별 비정규직 규모

한데 비정규직을 100% 사용한다고 응답한 19개 기업 9천 명 가운데 11개 기업 5천 명
과,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29개 기업 11만 1천 명 가운데 77개 
기업 4만 5천 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파견 용역
업체이므로 실제로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줄어든다.   



- 9 -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수(개)

조사기업 
수(개)

노동자
수(천 명)

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대기업집단(65개) 1,736 481 2,096 1,240 856 196 155 660 40.8 9.4 7.4 31.5 
재벌(1-53대) 1,670 472 2,069 1,216 852 196 154 656 41.2 9.5 7.4 31.7 
재벌(1-28대) 1,118 367 1,833 1,087 746 164 126 582 40.7 8.9 6.9 31.8 
  1-10대 재벌 598 233 1,309 811 498 97 92 400 38.0 7.4 7.0 30.6 
  11-20대 328   92 420 221 199 55 25 144 47.4 13.2 6.0 34.2 
  21-28대 192   42 104   55   49 11  9 38 47.2 10.5 8.4 36.6 
  29-53대 552 105 236 129 106 32 28 74 45.2 13.6 12.0 31.6 
공기업집단(12개) 66     9 27 23 4 1 1 3 14.5 2.1 2.1 12.3 
고용형태
공시제대상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7. 재벌기업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5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는 1,736개다. 노동부가 

2016년 3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는 이들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481개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21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6만 명
(40.8%)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만 명(9.4%)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6만 명(31.5%)이다. 

2016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
로 상향 조정하고 공기업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은 28개 집단 1,118개 기업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서는 367개 기업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83만 명 가운
데 비정규직은 75만 명(40.7%)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6만 명(8.9%)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58만 명(31.8%)이다. 

[표9]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현재) 

10대 재벌 노동자 131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50만 명(38.0%)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
용 비정규직은 10만 명(7.4%)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6%)이다.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그림 15] 10대 재벌 비정규직 수(천 명) [그림 16]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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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수(개) 

조사기업
수(개)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삼성 59 36 372 239 133 16 15 117 35.8 4.3 4.1 31.5
현대자동차 51 28 224 150 74 14 14 60 33.0 6.3 6.2 26.8
한국전력공사 27 1 3 2 1 0 0 0 22.1 4.5 4.2 17.6
한국토지주택공사 5 　 　 　 　 　 　 　 　 　 　 　
에스케이 86 34 106 72 34 4 4 30 32.1 4.1 3.6 28.0
엘지 67 31 165 138 27 5 4 22 16.6 2.9 2.7 13.6
롯데 93 30 126 66 60 25 24 34 47.4 20.3 18.9 27.1
포스코 45 15 65 31 34 4 4 30 52.6 6.2 6.2 46.4
지에스 69 15 45 20 25 9 7 16 56.5 20.0 15.8 36.5
한국도로공사 3 　 　 　 　 　 　 　 　 　 　 　
한화 57 20 59 35 23 6 6 17 39.7 10.7 10.6 29.0
현대중공업 26 8 105 37 68 3 3 65 65.2 3.2 3.2 62.0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삼성(13만3천 명)이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7만4천 명), 현
대중공업(6만8천 명), 롯데(6만 명), 포스코(3만4천 명), SK(3만4명), GS(2만5천 명), LG(2
만 5천 명), 한화(2만3천 명), 농협(1만8천 명) 순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중공업(65.2%)이 가장 높고, GS(56.5%), 포스코
(52.6%), 롯데(47.4%), 농협(42.4%), 한화(39.7%), 삼성(35.8%), 현대자동차(33.0%), 
SK(32.1%), LG(16.6%) 순이다.

[그림17] 재벌그룹별 비정규직 수(천 명)      [그림18] 재벌그룹별 비정규직 비율(%)

[표10] 대기업 집단별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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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45 16 43 25 18 10 10 8 42.4 23.8 23.8 18.6
한구가스공사 4 　 　 　 　 　 　 　 　 　 　 　
한진 38 11 48 28 20 4 4 16 41.7 8.0 8.0 33.7
두산 25 7 30 18 13 2 2 11 41.5 5.4 5.4 36.1
케이티 40 14 64 51 13 7 6 6 20.8 10.7 9.2 10.1
신세계 34 13 75 41 35 13 4 21 45.9 17.4 5.0 28.5
씨제이 62 15 71 31 39 22 2 17 55.5 31.5 3.3 24.0
에스에이치공사 2 1 1 1 0 0 0 0 20.5 5.4 5.4 15.1
부영 18 5 9 2 8 1 1 7 83.7 11.1 11.1 72.6
엘에스 45 8 13 10 3 1 1 3 24.3 4.3 4.3 20.0
한국수자원공사 2 　 　 　 　 　 　 　 　 　 　 　
대우조선해양 14 3 49 14 36 0 0 36 72.4 0.5 0.5 72.0
대림 28 6 34 7 27 4 4 23 79.1 12.3 12.2 66.8
한국철도공사 9 　 　 　 　 　 　 　 　 　 　 　
한국석유공사 2 　 　 　 　 　 　 　 　 　 　 　
금호아시아나 24 10 26 20 6 2 2 4 22.5 6.5 6.4 16.0
현대백화점 35 8 26 11 16 3 1 13 59.8 11.1 5.4 48.6
현대 21 7 8 5 2 2 2 1 28.0 20.7 20.7 7.3
오씨아이 22 6 10 5 6 0 0 5 53.4 3.6 3.6 49.9
효성 45 9 25 17 8 2 1 7 33.3 7.7 4.9 25.6
미래에셋 28 4 8 6 2 1 1 1 21.8 14.4 14.3 7.5
에쓰오일 2 1 4 3 1 0 0 1 28.0 3.7 3.7 24.3
인천도시공사 3 1 0 0 0 0 0 0 8.4 7.2 7.2 1.2
대우건설 16 2 15 4 10 3 3 8 70.4 18.5 18.5 51.9
영풍 23 5 8 4 4 0 0 4 53.1 1.6 1.6 51.5
하림 58 7 7 5 2 0 0 2 29.2 4.4 4.4 24.8
케이씨씨 7 4 11 8 3 1 1 2 25.1 10.7 10.7 14.4
케이티앤지 10 3 9 6 3 0 0 2 30.9 3.6 3.6 27.3
한국타이어 14 3 10 8 2 0 0 2 22.6 1.3 1.3 21.3
코오롱 43 9 16 8 8 1 1 7 49.1 8.1 8.1 41.0
교보생명보험 13 5 11 7 5 2 2 3 41.8 13.7 13.7 28.1
한국투자금융 24 1 3 2 1 1 1 0 32.1 18.8 18.3 13.3
동부 25 16 19 15 3 2 2 2 18.2 8.0 7.9 10.2
한라 22 4 10 5 4 1 1 4 44.1 7.3 7.3 36.8
동국제강 15 2 4 3 2 0 0 1 35 0.8 0.8 34.2
한진중공업 9 2 11 3 8 1 1 7 70.2 8.0 8.0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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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 22 5 6 4 2 0 0 2 31.1 1.3 1.3 29.8
중흥건설 49 4 7 1 6 0 0 6 91.0 4.9 4.9 86.2
이랜드 29 5 30 8 22 15 12 7 73.1 50.9 40.5 22.2
한국지엠 2 1 19 16 3 0 0 3 15.5 0.1 0.1 15.4
태광 26 6 9 6 3 2 2 1 31.5 20.4 20.4 11.0
태영 43 5 8 4 4 1 1 3 46.9 9.6 9.6 37.3
아모레퍼시픽 12 1 13 5 7 0 0 7 57.8 3.9 3.9 53.9
현대산업개발 17 4 13 1 12 2 1 10 89.1 12.8 9.5 76.4
서울메트로 4 2 14 11 3 0 0 3 19.7 0.4 0.4 19.3
서울도시철도공사 3 3 9 9 0 0 0 0 3.0 2.2 2.2 0.9
셀트리온 8 2 2 1 0 0 0 0 18.9 6.9 6.9 12.1
하이트진로 13 1 6 3 2 0 0 2 40.8 2.0 2.0 38.8
삼천리 16 3 1 1 0 0 0 0 14.0 8.4 8.4 5.5
부산항만공사 2 1 0 0 0 0 0 0 26.0 26.0 26.0 0.0
한솔 20 8 7 3 4 2 2 2 56.5 33.1 32.9 23.4
금호석유화학 10 1 2 1 1 0 0 1 43.6 2.0 2.0 41.6
카카오 45 3 3 3 0 0 0 0 11.9 10.1 10.1 1.8

주: 음영(자산총액 10조원 미만 집단 또는 공기업 집단)은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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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름 산업 노동자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수(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아모레퍼시픽 20 12,611 5,324 7,287 487 487 6,800 57.8 3.9 3.9 53.9 
효성 20 11,656 7,717 3,939 395 395 3,544 33.8 3.4 3.4 30.4 
LG화학 20 17,624 14,738 2,886 131 131 2,755 16.4 0.7 0.7 15.6 
포스코 24 35,263 16,322 18,941 694 694 18,247 53.7 2.0 2.0 51.7 
현대제철주식회사 24 22,426 11,179 11,247 229 229 11,018 50.2 1.0 1.0 49.1 
에스케이하이닉스 26 28,458 22,158 6,300 117 117 6,183 22.1 0.4 0.4 21.7 
삼성전자 26 126,012 99,322 26,690 1,578 1,440 25,112 21.2 1.3 1.1 19.9 
삼성디스플레이 26 30,243 25,360 4,883 217 185 4,666 16.1 0.7 0.6 15.4 
삼성에스디아이 26 11,243 9,650 1,593 266 264 1,327 14.2 2.4 2.3 11.8
삼성전기 26 13,569 11,929 1,640 189 161 1,451 12.1 1.4 1.2 10.7 
엘지전자 26 41,849 37,392 4,457 641 641 3,816 10.7 1.5 1.5 9.1 
엘지디스플레이 26 36,556 32,942 3,614 59 33 3,555 9.9 0.2 0.1 9.7 
현대모비스 30 14,829 8,574 6,255 263 261 5,992 42.2 1.8 1.8 40.4 
현대자동차 30 77,141 63,610 13,531 3,324 3,324 10,207 17.5 4.3 4.3 13.2 
한국지엠부평공장 30 18,975 16,032 2,943 19 19 2,924 15.5 0.1 0.1 15.4 
기아자동차 30 38,940 33,916 5,024 312 312 4,712 12.9 0.8 0.8 12.1 
현대삼호중공업 31 16,343 4,027 12,316 133 133 12,183 75.4 0.8 0.8 74.5 
대우조선해양 31 48,250 12,596 35,654 157 157 35,497 73.9 0.3 0.3 73.6 
현대미포조선 31 10,856 3,510 7,346 111 111 7,235 67.7 1.0 1.0 66.6 
현대중공업 31 71,580 25,009 46,571 1,919 1,919 44,652 65.1 2.7 2.7 62.4 
현대산업개발 41 11,534 1,022 10,512 925 925 9,587 91.1 8.0 8.0 83.1 
롯데건설 41 11,684 2,113 9,571 1,916 1,916 7,655 81.9 16.4 16.4 65.5
현대건설 41 24,616 4,500 20,116 3,626 3,604 16,490 81.7 14.7 14.6 67.0 
한화건설 41 10,003 1,865 8,138 1,026 1,026 7,112 81.4 10.3 10.3 71.1 
대림산업 41 24,791 4,976 19,815 2,708 2,708 17,107 79.9 10.9 10.9 69.0 
SK건설 41 20,068 4,805 15,263 1,321 1,321 13,942 76.1 6.6 6.6 69.5 
포스코건설/본사 41 13,388 3,469 9,919 1,951 1,951 7,968 74.1 14.6 14.6 59.5 
GS건설 41 19,634 5,527 14,107 3,161 3,161 10,946 71.8 16.1 16.1 55.8 

8.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거대기업은 59개사다. 이들 기업

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1만 명이고 비정규직은 59만 명(42.2%)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은 46만 명(33.0%)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13만 명(9.1%)보다 많다.

현대산업개발(91.1%), 한국맥도날드(89.5%), 이랜드파크외식사업부(88.2%), 롯데건설
(81.9%), 현대건설(81.7%), 한화건설(81.4%) 6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고, 엘지
디스플레이(9.9%)는 10%가 안 된다. 기업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크다.

[표 11] 1만 인 이상 거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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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41 13,865 4,175 9,690 2,492 2,492 7,198 69.9 18.0 18.0 51.9 
삼성중공업건설 41 44,716 13,636 31,080 652 635 30,428 69.5 1.5 1.4 68.0 
삼성엔지니어링 41 11,581 4,893 6,688 893 893 5,795 57.7 7.7 7.7 50.0 
삼성물산 46 29,071 10,909 18,162 3,286 3,260 14,876 62.5 11.3 11.2 51.2 
홈플러스 46 24,145 13,507 10,638 6,765 2,086 3,873 44.1 28.0 8.6 16.0
롯데리아 47 10,942 2,231 8,711 8,705 7,895   6 79.6 79.6 72.2  0.1 
현대그린푸드 47 10,092 3,906 6,186 1,154 496 5,032 61.3 11.4 4.9 49.9 
롯데쇼핑 47 42,155 23,599 18,556 5,786 5,070 12,770 44.0 13.7 12.0 30.3 
이마트 47 38,503 26,602 11,901 3,060 1,918 8,841 30.9 7.9 5.0 23.0 
씨제이대한통운 49 15,067 5,094 9,973 284 283 9,689 66.2 1.9 1.9 64.3 
서울메트로 49 11,992 9,374 2,618 12 12 2,606 21.8 0.1 0.1 21.7 
대한항공 51 25,291 18,231 7,060 1,856 1,847 5,204 27.9 7.3 7.3 20.6 
아시아나항공 51 10,610 8,478 2,132 522 508 1,610 20.1 4.9 4.8 15.2 
한국맥도날드 56 10,756 1,126 9,630 9,624 8,364   6 89.5 89.5 77.8  0.1
이랜드파크외식사업
부본점 56 14,953 1,763 13,190 13,190 10,031   0 88.2 88.2 67.1  0.0 
삼성웰스토리 56 13,404 3,059 10,345 3,371 3,367 6,974 77.2 25.1 25.1 52.0 
씨제이푸드빌 56 16,136 4,291 11,845 10,112   9 1,733 73.4 62.7 0.1 10.7 
아워홈 56 11,311 4,732 6,579 4,461 3,305 2,118 58.2 39.4 29.2 18.7 
삼성에스디에스 58 18,134 13,898 4,236 233 178 4,003 23.4 1.3 1.0 22.1 
KT 61 27,270 23,105 4,165 118 118 4,047 15.3 0.4 0.4 14.8 
농협은행주식회사 64 20,331 13,847 6,484 2,942 2,942 3,542 31.9 14.5 14.5 17.4 
신한은행 64 18,460 13,967 4,493 650 383 3,843 24.3 3.5 2.1 20.8 
주식회사하나은행 64 19,665 14,920 4,745 665 665 4,080 24.1 3.4 3.4 20.7 
국민은행 64 24,242 19,952 4,290 561 561 3,729 17.7 2.3 2.3 15.4 
우리은행 64 18,203 15,187 3,016 694 694 2,322 16.6 3.8 3.8 12.8
유니에스(임대및사
업서비스) 75 10,811 2,702 8,109 8,109 8,109   0 75.0 75.0 75.0  0.0 
에스원 75 16,634 5,880 10,754 354 354 10,400 64.7 2.1 2.1 62.5 
케이티씨에스 75 10,417 8,518 1,899 1,896 1,060   3 18.2  18. 10.2 0.0 
학교법인가톨릭학원 84 17,124 11,948 5,176 2,945 2,933 2,231 30.2 17.2 17.1 13.0 
학교법인연세대학교 85 18,946 12,325 6,621 3,851 3,818 2,770 34.9 20.3 20.2 14.6 
아산사회복지재단 86 11,598 8,026 3,572 1,215 1,210 2,357 30.8 10.5 10.4 20.3 
59개사 1,406,567 813,465 593,102 128,333 103,121 464,769 42.2 9.1 7.3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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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증감(%p)

구분
증감(%p)

비정규
직 비율

직접
고용

간접
고용

비정규
직 비율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규모

300인미만 0.5 -0.5 1.1

산업

광업 -0.1 -0.1 0.0
300-499인 -0.2 0.3 -0.6 제조업 -0.5 0.1 -0.6
500-999인 1.5 0.7 0.7 전기가스수도사업 0.2 0.9 -0.7
1000-4999인 0.2 0.2 -0.1 하수환경복원업 0.0 -0.3 0.3
5000-9999인 2.1 3.7 -1.5 건설업 2.7 2.8 -0.1
1만 인 이상 0.5 0.3 0.1 금융보험업 1.8 0.1 1.8

재벌
재벌 0.2 0.7 -0.5 부동산임대업 0.5 0.3 0.2
  10대재벌 0.3 0.4 -0.1 전문과학기술서비 1.2 -1.1 2.2
  11-20대재벌 -0.5 1.3 -1.9 사업시설관리 1.0 1.2 -0.2

10대 
재벌

삼성 0.2 -0.1 0.3 사업지원서비스업 0.0 0.0 0.0
현대자동차 -2.5 -0.3 -2.0 도소매업 0.2 0.5 -0.3
에스케이 4.1 -0.3 4.4 운수업 1.3 0.4 0.9
엘지 0.9 0.1 0.7 출판영상방송통신 -3.0 2.7 -5.7
롯데 -0.1 -0.9 0.8 숙박음식점업 0.4 1.5 -1.1
포스코 2.4 0.0 2.4 예술스포츠여가 -17.6 0.3 -18.0
지에스 0.4 0.2 0.2 협회단체수리개인 -0.1 -1.8 1.7
한화 12.1 -1.1 13.2 공공행정 0.5 0.3 0.3
현대중공업 -1.5 0.4 -1.9 국방사회보장행정 0.0 0.0 0.0
한진 3.1 1.0 2.1 교육 서비스업 -2.3 -4.0 1.7

전체 0.6 1.0 -0.3 보건업사회복지 -1.3 -0.4 -0.9
국제외국기관 0.1 0.1 0.0

9. 비정규직 증감 
지난 1년 동안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0.6%p 증가했다. 기

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0.2%p 감소했고, 500인 이상 기업은 증가했
다. 

재벌그룹 계열사는 0.2%p 증가했다. 10대 재벌은 0.3%p 증가했고, 11-20대 재벌은 
0.5%p 감소했다. 10대 재벌은 한화(12.1%p), SK(4.1%p), 한진(3.1%p), 포스코(2.4%p), 
LG(0.9%p), GS(0.4%p), 삼성(0.2%p)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고, 현대자동차
(-2.5%p), 현대중공업(-1.5%p), 롯데(-0.1%p)는 감소했다.

산업별로 건설업은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 비율이 2.7%p 증가하고, 예술스포츠여가서
비스업(-17.6%p)과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3.0%p)은 감소했다. 

[표 12] 비정규직 비율 증감 현황(2015~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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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함  의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6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7만 
명(전체 노동자의 12.8%)이고 비정규직 비율은 13.5%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
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
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
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
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임금근
로일자리 행정통계’에서 2014년 정부와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738만 명(전체 노동자의 
43.3%)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이 올바른 노동정책을 선택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0만 명(40.1%)이
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7만 명(20.5%),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3만 명(19.7%)이다. 한데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4만 명을 정
규직 30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2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0만 
명(46.4%),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5만 명(32.7%)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5
만 명(13.7%)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42.2%다. 간접고
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7%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33.0%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넷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8.0%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6%)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7.4%)보다 4배 많다. 특히 현대중공업, GS, 포스코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
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
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90만 명(40.1%)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
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
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
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 


